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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조절효과 검증 

Objectiv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efficacy and job stress among teacher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Methods: The participants included 586 ECEC teachers from 99 centers in Seoul, Gyeonggi-do, 
Daejeon, Chungcheong-do, Jeolla-do, and Gyeongsang-do.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ies, percentages, and Pearson’s correlations using SPSS 21.0 (IBM Co., Armonk, NY).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Ping’s (1996) two-step approach was used via AMOS 20.0 (IBM Co., 
Armonk, NY).   
Result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 scores of ECEC teacher efficacy and job 
stress showed above the average, and the mean score of emotional dysregulation was the nearly 
average. Second, fit statistics indicated that the proposed model, as revised, provided an 
acceptable fit to the sample data. This proposed model showed that the emotional dysregulation 
of teachers in ECEC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efficacy and job 
stress.  
Conclus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ECEC teachers showed the higher level of self-trust and 
self-confidence than average regarding their own work, and suffered from the work overload. Also, 
the positive and supportive working environment would help the ECEC teachers to reduce their 
emotional dysregulation. In addition,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the ECEC teachers’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efficacy and job stres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workshop or counselling programs need to be provided to teachers in order 
to help control their emotion dysregulation and reduce their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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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부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이른 시기

부터 기관에 맡겨져 보육교사에게 대리양육을 경험하는 영

유아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도 급증하였다. 최근 10년 동

안 1만 7천 여 개가 신설되었고(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16a), 이로 인해 같은 기간 동안 보육교직원이 2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 수급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며, 온라인상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자

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이 보장된다는 광고성 기사가 즐비하

여 충분한 양성교육기간을 거치지 않은 보육교사가 많이 배

출되고 있다. 다른 교육 관련 국가자격증에 비해 비교적 쉽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보니 충분한 양성기간을 거치지 않

고 보육교사의 역할 및 직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덜 된 상

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직무스트레스에 취약할 가능

성이 높다(Yoo, Kim, Kang, Park, & Hwang, 2011). 직무스트레

스가 높은 교사는 좌절, 공격성, 불안, 회피 행동, 결근 등의 심

리행동을 보여 학습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aiser 

& Polczynski, 1982). 과다한 업무나 낮은 교사효능감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직업만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교사

로서 기대되는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llie, 

Shapka, & Perry, 2012). 불행히도 최근 들어 보육교사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보육현장에서 계속 발생하여 영유아에

게 매우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는데, 이러한 보육교

사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 높은 직무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

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보육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다수의 우수한 보육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게 

되며(Yoon & Noh, 2013), 무엇보다도 영유아 발달에 매우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를 낮추기 위한 방안은 꾸준히 연구되

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는 한 개인의 생애 첫 교사로서 신체적 돌봄과 정

서적 양육을 제공하고 육체적, 감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대

해 배워 나아갈 수 있도록 눈높이가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하

며, 정직함 및 공정함을 통해 일상생활에 무엇이 옳은지에 대

한 모델링을 보여줘야 하는 등 발달에 결정적인 이 시기의 영

유아에게 부모 못지않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Freeman & Feeney, 2016; Recchia, 2016). 그러나 이러

한 보육교사직은 동시에 육체적, 정신적 소진이 높은 직종이

며 영유아를 직접적으로 돌보는 일 이외에도 매일 학부모와

도 상호작용해야 하며 서류업무처리, 원 행사 계획 및 실행 등 

과다한 업무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보수 등으로 스트레

스가 많은 직종 중 하나이다(Klassen, Foster, Rajani, & Bowman, 

2009; Kwon, 2009). 또한 주로 영유아나 학부모와의 대인관계

가 위주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느끼는 정서와 다

르더라도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해야 하는 정서노동이 강

조되는 직업이다(Cukur, 2009; Kovess-Masfety, Rios-Seidel, & 

Sevilla-Dedieu, 2007).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

신의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된 좌절감 또

는 학습자, 동료, 학부모 등과의 대인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안

녕감이 위협을 받아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항상성이 어긋나

는 것을 의미한다(Leach, 1984; Margolis, Kroe, & Quinn, 1974). 

공포, 두려움, 불안, 짜증, 분노, 고민, 슬픔,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역기능의 주된 원인이며(Motowidlo, 

Packard, & Manning, 1986), 육체적, 정신적 소진을 예측하는 

원인이기도 하다(Schwarzer & Hallum, 2008). Shin (2004)은 교

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

로써의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보았지만, 점차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교사 개인의 지각 또는 조절과 같은 인지적 평가 과정을 

강조하는 추세라면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극이나 요구가 교사의 심리적 안녕을 위협할 때 교사가 이

를 지각하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대처 기

제나 개인의 능력에 의해 조절된 결과로 나타내는 것을 보육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라고 새롭게 정의하였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중복응답하게 

하여 가중치를 주어 순위를 분석한 결과, 서류업무, 보수, 휴

가제도, 여가 및 전문성 향상 시간 부족,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부모와의 관계,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활동 계획 및 준비, 원

장 및 동료와의 관계, 물리적 근무환경 등의 순으로 직무스트

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K.-S. Lee, Kim, Chae, Park, 

& Yoon, 2015). 영유아 교사들이 직무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경우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아동학대의 

확률이 높아지기도 한다(Y.-M. Kim & Kang, 2015; Crouch & 

Behl, 2000; D. M. Seo & Yeun, 2016)는 선행연구 결과로 미루

어 볼 때 기관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스

트레스는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영유아의 하루 일과 중 부모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는 관련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보육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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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으로 교사

효능감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교사효능감은 심지어 까다롭고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학습자라도 배움과 참여에 대해 교

사로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

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며 자신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Gibson & Dembo, 1984). 교사가 효능감이 높은 경우, 

연령이 낮은 영유아라도 배움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을 주어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학급을 운영한다(Tschannen-

Moran, Hoy, & Hoy, 1998). 또한 학급 운영을 계획, 준비, 실천

하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직무를 수행할 때 원하는 방

향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애가 있더라도 잘 버티며 탄력

적으로 처리를 한다(Goddard, Hoy, & Hoy, 2000; Tschannen-

Moran & Hoy, 2001). 보육교사직은 영유아 돌봄, 발달에 적합

한 교수법 적용, 영유아 및 부모들과의 상호작용, 동료들과의 

협력, 행정 처리 등 여러 가지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직업으

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에 대한 균형이 이루지지 않는다면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다(Schwarzer & Hallum, 2008). 국

내외의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 및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교사효능감이 높으면 직무스트레스가 

낮다고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S. Y. Cho, 2005; Choi, 2015; 

H.-M. Lee, 2009; Schwarzer & Hallum, 2008). 수년간 이루어

진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

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교사의 효능감은 다면적으로 측정되

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Bandura, 1977; 

Chan, 2008; Tschannen-Moran & Hoy, 2001). Bandura (2006) 역

시 교사 효능감 척도(Teacher Self-Efficacy Scale [TSES])를 개발

하면서 교사의 효능감을 측정할 때에는 단일영역이 아닌 개인

의 능력을 다양한 영역에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에 보육교사의 효능감을 다면적인 측면에서 측정하고 직무스

트레스 또한 다면적으로 측정하여, 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보육교사의 효능감과 직무스

트레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

으로 정서조절곤란(emotional dysregulation)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서조절은 자신의 기분을 고조시키거나 부정적인 상

태의 정서를 유지시키거나 저하시키는 노력을 의미하는데(J.-

Y. Lee & Kwon, 2007),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성공적인 역할수

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Cicchetti, Ackerman, & Izard, 

1995).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 즉 부정적

인 기분을 조절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높으면 스트

레스 및 심리적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등 정서조절능력은 스

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Aldea & Rice, 2006; Catanzaro 

& Laurent, 2004).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역기능적인 면인 정

서조절곤란은 경계성 인격장애 등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를 

나타내는 행동과 관련이 매우 높으며(Gratz & Roemer, 2004), 

정서조절에 곤란을 겪으면 인지적 기능이 손상될 뿐 아니

라 사회적 또는 직업적인 기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Kring & Werner, 2004). 또한 스트레스를 더 잘 받는 경향으

로 나타나기도 하고(Reid, Bramen, Anderson, & Cohen, 2014) 

공격적인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Herts, McLaughlin, & 

Hatzenbuehlelr, 2012). 그동안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국

내외 연구는 개인적인 특성을 간과한 채 주로 환경적인 요인

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Mearns & Cain, 2003). 특히 

국내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연구

가 매우 드문 실정인데, 중등교사의 정서조절을 연구한 Lim과 

Do (2014)에 의하면 교사가 정서조절에 곤란을 겪을수록 직무

스트레스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실시

한 국외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조절 기대치가 높은 교사

는 직무스트레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직무 수행에도 높은 적응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Mearns & Cain, 2003).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정서조절에 문제가 있다면, 즉 정

서조절곤란을 겪는다면 같은 상황에서라도 스트레스를 더 많

이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한 교사는 유

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연구결과(Park, 2013)와 유아

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는 연구결과(Klassen et al., 2009)를 고려해 본다면 교사의 정서

조절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관계를 국내 최초로 

검증해 보고자한다. 

한편, 근래 의학 또는 심리 및 사회학 연구 분야에서 독립변

인과 종속변인 관계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 매개변인 또는 조

절변인이라는 제 3의 변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

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가 제 3의 변인의 수준에 따

라 달라질 때 이 제 3의 변인을 조절변인라고 한다(MacKinnon 

& Leucken, 2008). 이때 조절변인은 독립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키기도 하

고 완화시키기도 한다. 조절변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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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조절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서 어떤 역

할을 할 것인가를 가정해야 하는데, 조절효과에는 이론적으

로 강화효과, 완화효과, 대립효과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Bae, 

2015).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의 효

능감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서조절곤

란은 직무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

다. 이는 종속변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과 정적 영

향을 미치는 또 다른 독립변인, 즉 조절변인이 상호작용을 한 

경우 종속변인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완화효과에 해당

되는 것(Bae, 2015)이며,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

이 포함된 경우, 독립변인인 보육교사의 효능감이 종속변인인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

다. 보육교사는 언제나 긍정적인 정서만을 느낄 수 없는 상황

에서도 기관에서 보육교사로서 표현되기를 기대하는 정서와 

보육교사 자신이 느끼는 정서의 차이로 인해 정서적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불일치를 정서조절을 통해 해결

해야 한다(Chang, 2009; Kwon, 2009). 정서조절능력은 효능감

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Han, Park, Kim, Oh, Jin, 

& Kang, 2008; Suveg & Zeman, 2004)와 보육교사효능감과 정

서조절능력이 직무스트레스에 각각 미치는 영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보육교사의 높은 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를 낮춘다 

하더라도 정서조절에 곤란을 겪는다면 이 변인들의 상호작용

으로 인해 교사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

들어 직무스트레스를 높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를 바탕

으로 보육교사의 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

육교사의 효능감과 정서조절곤란의 상호작용이 완화시키는

지, 그리하여 정서조절곤란은 이 두 변인의 관계에서 조절효

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수준

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교사효능감과 증가시킬 수 있는 요

인으로 정서조절곤란을 살펴보고, 보육교사효능감이 직무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조절효과

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 변

인의 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 보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러한 연구목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효능감, 정서조절곤란 및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정서조절곤란은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간

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연구방법

참여자

서울, 경기, 대전, 충청, 전라, 경상지역에서 임의 선정한 총 99

개 어린이집 원장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의 취지에 동의한 

보육교사를 797명에게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656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2.3%이었

으나, 부실응답을 한 응답자의 설문지 70부를 제외하고 586부

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과 같이, 연령별로

는 만 41–45세가 2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만 31–35세가 

21.3%, 만 36–40세가 17.1%이었다. 근무경력별로는 1–3년이 

24.2%이었으며, 3–5년이 19.3%, 7–10년이 18.6%이었다. 근무

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민간어린이집 종사자가 30.7%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27.0%), 가정(25.8%) 어린이집이 그 뒤를 이었

다. 최종학력은 2–3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체 54.9%로 가장 많

았고, 4년제 대학 졸업자는 31.4%이었다.

연구도구

직무스트레스 

Shin (2004)이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어린

이집의 다양한 직무 상황에서 발생하는 포괄적인 스트레스 요

인을 포함시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우리 어린이집의 

운영은 바람직한 보육의 실제와 맞지 않는다.” 등의 원장의 지

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과 관련된 11개 문항, “환경정리, 연

락업무, 차량지도 등 잡무가 너무 많다.” 등의 업무 과부하와 

관련된 8개 문항, “교사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

는다.” 등의 동료와의 관계와 관련된 5문항, ‘부모들은 어린이

집 일에 지나치게 관여를 한다.’ 등의 학부모와의 관계와 관련

된 3문항 등 총 4개 하위요인,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를 1점, 매우 스트레스
를 받는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아동 및 상담 관련 전공 교수 및 박사 5인에 의해 내용타

당성을 검증하였고, 특별한 수정 없이 원도구 그대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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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스트레스가 더 높음을 의

미하며, Cronbach의 α계수는 하위요인 순서대로 .91, .82, .84, 

.71이며, 전체적으로는 .93이었다.

보육교사 효능감

Y. H. Kim과 Kim (2008)이 Bandura (2006)의 교사 자기 효능

감 척도(TSES)를 번역하고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국내 보육교사에게 맞게 요인분석을 거쳐 현직 

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것이며, 다면적

인 능력과 역할이 요구되는 영유아교사의 직장 내에서의 생활

과 역할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

직 교사와 관련된 내용만 사용하였으며, 아동 및 상담 관련 전

공 교수 및 박사 5인에 의해 내용타당성을 검증받아 원도구 그

대로 사용하였다. “유아들이 교실 내의 규칙을 지키도록 할 수 

있습니까?” 등의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에 관한 

13문항, “다루기 어려운 유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 할 수 있

습니까?” 등의 교수방법에 관한 7문항, “어린이집 유아와 지역 

사회단체들(예: 노인정, 소방서, 경찰서 등)을 연계 시킬 수 있

습니까?” 등의 지역기관 연계에 관한 4문항, “어린이집과 관련

된 중요한 일에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표현 하실 수 있습니

까?” 등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5문항 등 총 4개 하위요인, 2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
다를 5점으로 하는 리커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함을 의미한다. 

Cronbach의 α계수는 하위요인 순서대로 .88, .73, .86, .63이며, 

전체적으로는 .91이었다.

정서조절곤란

기존에 사용된 도구보다 정서조절곤란을 더 포괄적인 측면에

서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Gratz와 Roemer (2004)가 개

발한 도구를 Y. Cho (2007)가 국내에서 타당화 시킨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orean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개 하위요인 3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

제하지 못한다.” 등의 충동통제곤란에 대한 5문항, “내가 어떻

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등의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과 관련된 7문항,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등의 정서에 대한 비수

용성과 관련된 8문항,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등의 정

서적 명료성 부족과 관련된 3문항,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

든 것이라고 믿는다.” 등의 정서조절전략접근 제한과 관련된 

6문항,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일들에 집중하

기가 어렵다.” 등의 목표지향적 행동의 어려움과 관련된 4문

항 등 6개 하위요인 35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 및 상담 관련 

전공 교수 및 박사 5인이 내용타당성을 검증하여 원도구를 수

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를 1점, 항

상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

정적 의미의 문항은 역채점을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

서조절의 곤란 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의 α계수는 

하위요인 순서대로 .83, .78, .87, .64, .83, .81이며, 전체적으로

는 .94이었다.

Table 1
Demograph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 N (%)
Ages

20–25yrs  71 (12.1)
26–30yrs           79 (13.5)
31–35yrs          125 (21.3)
36–40yrs          100 (17.1)
41–45yrs          138 (23.5)
Over 46yrs           73 (12.5)

Center type
Public          158 (27.0)
Private          180 (30.7)
Home type          151 (25.8)
Corporation           71 (12.1)
Nonprofit organization           26 (  4.4)

Teaching experiences
Less than 1yr           55 (  9.4)
1–3yrs          142 (24.2)
3–5yrs          113 (19.3)
5–7yrs           75 (12.8)
7–10yrs          109 (18.6)
More than 10yrs           92 (15.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s           48 (  8.2)
Two/Three-years college graduate          322 (54.9)
Four-year college graduates          184 (31.4)
Beyond graduate school           22 (  3.8)
Etc.           10 (  1.7)

Note. N =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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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전라지역의 어린이집 1곳을 임의 선정한 후 직접 방문하여 원

장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절차를 설명하고 조사에 참여하기

를 동의한 보육교사 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응답과정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본조사

를 진행하였다. 서울, 경기, 대전, 전라, 경상지역에서 연구에 

참여할 기관을 임의로 선정하여 원장에게 유선상으로 협조를 

구한 후 99개 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총 797부의 

설문지를 개별봉투와 함께 배포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

는 응답자에 의해 개별봉투에 넣어져 밀봉되었고, 우편 또는 

직접 수거 방법으로 656부를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82.3%

이었다. 이 가운에 부실응답이 포함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586명이 응답한 자료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IBM Co., Armonk, NY)과 AMOS 

20.0 (IBM Co., Armonk, NY)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보육교

사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각 도구

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α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

인들의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를 통해 알아보았고,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을 이

용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근래에는 독립변

인과 조절변인이 모두 연속변인일 때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조

절효과 검증을 더 권장하는 분위기이다(Schumacker & Lomax,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Ping 

(1996)의 2단계 접근방식으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

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상호작용항은 단일지표로 생성하였

으며, 주효과변인과 조절효과변인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표변인들을 각각 평균중심화하였다(Y. 

S. Seo, 2010). 모형의 적합지수는 GFI (Goodness-of-Fit Index), 

CFI (Comparato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효능감, 정서조절곤란 및 직무스트레스

보육교사의 효능감, 정서조절곤란 및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 결과 Table 2

와 같이 보육교사의 효능감은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며

(M = 3.59, SD = .45), 정서조절곤란은 거의 중간 정도이었으

며 (M = 2.61, SD = .55), 직무스트레스도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 = 2.98, SD = .62). 각 변인들의 평균

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보육교사효능감 중에서는 가정연

계 및 긍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 대한 효능감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M = 3.89, SD = .57) 지역사회 연결에 대한 효능감의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M = 3.28, SD = .75), 정서조절곤란 중

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의 어려움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M 

= 2.76, SD = .78) 정서적 명료성 부족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M 

= 2.21, SD = .83). 직무스트레스 중에서는 업무 과부하에 대한 

스트레스 평균이 가장 높았고(M = 3.53, SD = .76) 동료와의 관

계에 대한 스트레스 평균이 가장 낮았다(M = 2.39, SD = .81). 

보육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Ping (1996)의 2단계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서는 관측변인의 정상성과 상관관계를 우선적으로 살

펴보아야 한다. 관측 변인의 정상성은 왜도와 첨도를 통해 확

인하는데, 왜도 < 2, 첨도 < 7이면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Table 2와 같이 본 연

구의 관측변인들 가운데, 보육교사효능감의 ‘지역기관 연계’

가 직무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았으며, 보육교사효능감의 ‘교수방법’과 정서조절곤란의 ‘정서

적 명료성 부족’은 정규분포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이 세 변

인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과 정적 또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인 교사효능감과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 범위는 -.29 – .68이

었으며, 유의수준 .05 – .01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Ping (1996)의 2단계 접근방식

에서 1단계는 구축한 측정모형(Figure 1)의 적합지수를 확인

하고, 요인부하량, 분산, 오차분산 및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를 확인하는 것이다. 측정모형의 적합지수는 GFI = .93, CFI = 

.91, RMSEA = .06이어서 이 모형은 수용할 만 하였다. 

Table 3은 측정모형의 계수 추정치를 나타낸 것인데, 각 잠

재변인에 대한 관측변인의 요인부하량은 .40 – .92로 모두 유

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측정모델에서 

구성된 보육교사의 효능감, 정서조절곤란, 직무스트레스 등의 

잠재변인에 대한 각 관측변인들이 모두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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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and Intercorrelations Between Teacher Efficacy, Emotional Dysregulation, and Job Stress of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eacher efficacy Emotional dysregulation Job stress
a b c d e f g h i j k l m n

a —
b  .57** —
c  .44**   .30** —
d  .47**   .47**   .28** —
e -.30**  -.22**  -.12**  -.17** —
f -.41**  -.36**  -.14**   .29**   .37** —
g -.14** -.08 -.04 -.05   .63**   .28** —
h -.29**  -.26** -.06  -.16**   .55**   .42**   .46** —
i -.31**  -.19** -.08  -.17**   .70**   .36**   .71**   .56** —
j -.21**  -.19** -.07  -.10**   .62**   .20**   .55**   .36**   .66** —
k -.24**  -.16**  .04  -.29**   .17**   .12**  .06   .14**   .18**  .10* —
l -.14**  -.08  .05  -.13**   .16**  .09*   .04   .10*   .14**   .15**   .63** —
m -.17**  -.13**  .07  -.13**   .23**  .14**   .14**   .21**   .25**   .14**   .60**   .39** —
n -.13**  -.08  .06 -.06   .18** .06  .07   .12**   .17**   .20**   .47**   .68**   .41** —
M 3.89  3.58 3.28 3.56 2.26 2.37 2.53 2.21 2.27 2.76 2.59 3.53 2.39 3.37
SD .57  .57  .75  .66  .71 .50  .66  .83  .69  .78  .76  .76  .81  .81
Skewness -.82 1.07 -.24 -.12  .54 .15  .10 3.53  .34  .05 -.10 -.52  .24  .22
Kurtosis 5.19 20.15 1.11 3.50 1.46 1.69  .14 41.22  .07  .16 -.32  .13 -.21 2.60
M (SD) 3.59 (.45) 2.61 (.55) 2.98 (.62)

Note. N = 586. a = home connection and promotion of positive learning environment; b = teaching methods; c = community connection; 
d = decision makings; e =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impulse); f = lack of attention to and awareness of emotions (awareness); g = 
nonacceptance of emotions (nonacceptance); h = lack of emotional clarity (clarity); i = limited access to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strategies); j = difficulties in engaging in goal-directed behavior (goals); k = insufficiency of director’s leadership and administrative support; 
l = work overload; m = relation with colleagues; n = relation with parents. 
*p < .05. **p < .01.

Figure 1. Measurement model.  

***p < .001.

Teacher 
Efficacy

Home Connection
&  Promotion of 

Positive Learning 
Environment

Decision Makings

e1

.86* * *

Relation with 
Colleagues

Relation with 
Parents

Work
Overload

Insufficiency of
Director’s Leadership 

&  Admin. Support

e8 e9 e10 e11

e2

Job Stress

e3Impulse Control 
Difficulties

Lack of Attention 
to &  Awareness 

of Emotions

Nonacceptance
of Emotions

Limited Access to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Difficulties in 
Engaging in Goal-
Directed Behavior

e4

e5

e6

e7

.83 * * *

.72 * * *

.77 * * *

.92 * * *

.40 * * *

Emotional
Dysregulation

.55 * * *

.77 * * *
.82 * * * .60 * * * .73 * * *

- .28* * *

- .38* * *

.24* * *



Lee, Chae, Kim, Park and Lee   152

한다.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에 대한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이 

보육교사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r = -.28, p < .001), 정서조절

곤란(r = -.38, p < .001),과 각각 부적인 상관관계를, 정서조절

곤란과 직무스트레스는 정적인 상관관계(r = .24, p < .001),를 

보였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Ping (1996)의 2단계 접근방식

에서 2단계는 1단계에서 산출한 주효과변인인 보육교사효능

감과 조절효과변인인 정서조절곤란의 분산과 측정오차 분산

(Table 3)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항의 분산과 상호작용항 지표

변인의 요인계수 및 오차분산을 계산하여 모형을 검증하고 적

합지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계산으로 얻은 상호작용항의 

분산값 .08, 상호작용항 지표변인의 요인계수 .51, 상호작용항 

지표변인의 오차분산 .04를 각각 조절모형(Figure 2)에 고정시

킨 후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보육교사효능감이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β = -.68, p < .001), 정서조절

곤란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β = .53, p < .01), 

보육교사의 효능감과 정서조절곤란의 상호작용이 직무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β = .78, p < .01)가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 조절모형의 적합지수는 GFI = .92, CFI = 

.91, RMSEA = .06이어서 조절모형은 수용할 만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보육교사의 효능감, 정서조절곤란 및 직무스트레스

의 수준을 알아보고, 보육교사의 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영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Latent Variables

 Coefficients path Covariance Correlation
Teacher efficacy ↔ Job stress -.07 -.28***
Teacher efficacy ↔ Emotional dysregulation -.10 -.38***
Emotional dysregulation ↔ Job stress  .08  .24***

***p < .001.

Table 3
Estimation of Coefficients in the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s Manifest variables B β SE t Variances
Error

variances
Teacher efficacy → Home connection and promotion of positive 

learning environment
1.00 .86 .20 .03

→ Decision makings  .76 .55 .13 5.85*** .03
Emotional dysregulation →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1.00 .83 .36 .01

→ Lack of attention to and awareness 
    of emotions

 .34 .40 .04 9.51*** .01

→ Nonacceptance of emotions  .85 .77 .04 20.72*** .01
→ Limited access to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1.06 .92 .04 25.81*** .01

→ Difficulties in engaging in goal-directed 
behavior

 .94 .72 .05 19.10*** .02

Job stress → Insufficiency of director’s leadership and 
administrative support

1.00 .77 .33 .02

→ Work overload 1.07 .82 .06 17.67*** .02
→ Relation with colleagues  .84 .60 .06 13.34*** .03
→ Relation with parents 1.01 .73 .06 16.25*** .02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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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은 모두 

중간 이상이었으며 정서조절곤란은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효능감이 중간 이상이라고 보고한 S. 

-H. Lee와 Park (2007)과 Yoo 등(2011)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것

으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주요 임무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며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보육교사로서 역할 

수행에 중간 수준 이상의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

이다. 특히 가정연계 및 긍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 대한 효능

감의 수준이 제일 높아서 여러 영유아들과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제2의 어머니로서 가장 중요시 되는 학급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

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하위요인 가운데에서도 업무 과부하에 대한 수준이 가

장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Shin, 

2004)와 일치하였다. 보육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영유아

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잡무 또는 과

도한 서류 업무 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

스를 낮추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일

부 지자체에서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방

안으로 서류 업무를 간소화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자치구를 

통한 권고사항인 관계로 실행에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형

식적인 제안이 아닌 실효성이 높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궁

극적으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길이 될 것이

다. 한편 보육교사는 거의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정서조절곤란

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보육교사의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어 이전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

은 불가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미루어볼 때, 중등

Figure 2. Moderation model.  

***p < .001.

Table 5
Estimation of the Coefficients of the Moderating Effect in the Interaction Model

      Coefficients path B β SE t
Teacher efficacy → Job stress -.93 -.68 .28 -3.34***

Emotional dysregulation → Job stress  .50  .53 .24 -2.06***

Teacher efficacy × Emotion dysregulation → Job stress  .25  .78 .08  3.00***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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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서조절곤란(Lim & Do, 2014) 수준에 비해 보육교사

의 정서조절곤란 수준은 조금 높은 것이었다. 보육교사는 정

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중에서 목표지향적 행동에 대한 어려

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

하는 동안에는 집중을 하거나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Gratz & Roemer, 2004). 정서

조절곤란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으로 개인의 정서에 대한 주변

의 반응을 들 수 있다(Denham, Bassett, & Wyatt, 2007). 부정적 

정서표현을 하였을 경우, 주변인들로부터 이해를 받거나 공감

을 얻는다면 정서조절곤란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이 주업무인 보육교사직을 보다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육교사가 자신의 정서조절곤란 수준

을 감소시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할 수 있도록 보육

기관 내에서 긍정적이고 서로 지지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프로그램 및 워

크샵 등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과 인력을 확충

해서 보육교사의 심리정서 관리에 사회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교사의 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즉, 보육교

사의 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정서조절

곤란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보육교사의 효능감과 정서

조절곤란의 상호작용은 직무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침으

로써 정서조절곤란은 이 두 변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의 세 

가지 유형 중 완화효과를 보였다. 이는 보육교사효능감이 높

은 경우 직무스트레스는 낮았지만, 이 때 정서조절곤란이 높

으면 보육교사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

소하여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지는 폭 역시 감소하게 됨을 의미

한다. 이 세 변인을 한꺼번에 살펴본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

정이어서 본 연구를 선행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

은 불가하지만, 보육교사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가 낮다는 연구결과(Choi, 2015; H.-M. Lee, 2009; Schwarzer & 

Hallum, 2008)와 교사가 정서조절에 곤란을 겪을수록 직무스

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Lim & Do, 2014)를 부분적으로 뒷

받침하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조절효과가 있었다는 보

육교사와 마찬가지로 주업무가 대인관계이어서 정서노동이 

심한 직종 중 하나인 호텔근로자의 효능감과 감정 부조화로 

인한 감정조절행위의 상호작용이 정신적 고갈에 영향을 미쳤

다는 연구결과(Ko, 2010)가 있어 큰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한다

고 할 수 있겠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보육교사의 개

인만의 문제를 넘어서 보육교사가 하루 종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영유아의 발달 및 정신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교사효능감은 높이고, 정서조절곤란의 수준은 낮출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한 

영유아-보육교사 관계형성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보육의 질

적 향상이라는 것임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교사효능감은 교사로서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다. 이러한 믿음과 자신감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전문적인 지

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보육현

장에서의 자원봉사의 기회나 실습기간 연장 등으로 현장 경험

을 가능한 한 많이 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영유아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2년

제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4년제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최소 3

학기 이상의 현장 실습기간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국내 실정

은 4주 180시간만의 실습과정이 의무이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야 법이 개정되어 2017년 대학 입학자부터 6주 240시간 동안 

보육현장 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MOHW, 2016b)

되었지만,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여전히 매우 부족하

다고 하겠다. 또한 최근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적성과 책임이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Chae, 2016). 따라서 보육교사의 기술적인 역량강화 뿐 아니

라 적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및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서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책임감 함양 등과 관련된 소양교육

을 통해 교사효능감을 향상시켜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자생

(自生)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과 근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

법 중 하나일 것이다. 

한편 높은 교사효능감을 지닌 보육교사는 직무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보육교사가 정서조절에 곤

란을 겪고 있다면 보육교사의 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를 낮추

는 영향이 감소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을 관리하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임을 시사한다. 즉 

다양한 노력을 통해 보육교사의 효능감을 증가시킨다 하여도 

보육교사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함에 있어 곤란을 겪는다면 보

육교사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영향력은 감소

될 것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정서조절능력 또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치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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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에 내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심리적 경험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

려 심리정서장애의 원인이 되며(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과도한 정서 표현 통제는 정서조절곤란을 

초래한다(Gross & Levenson, 1997).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이 

직무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보육교사의 효능감의 영향을 감

소시킨다는 것은 정서조절곤란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가

중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정서

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 및 명상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보육교사는 이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지각하고 

이해해서 수용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인 행

동을 조절하여 개인이 바라는 목표에 일치되게 행동하는 능력

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목표와 처한 상황에 맞도록 정서적 반

응을 조절할 수 있는 정서조절전략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정서조절능력(Y. Cho, 2007; Gratz & Roemer, 2004)을 향

상시켜 정서조절곤란을 낮춘다면 직무스트레스 역시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보육교사 자신만이 노력하는 것으로만으로는 정서

조절능력이 향상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였을 때 주변에서 그 정서적 반응을 수용하고 가치 있

게 여겨주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정서조절은 더 향상되어지는 

반면, 자신의 정서표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서조절에 

곤란을 겪기 때문이다(Paivio & Greenberg, 1998). 그러므로 담

당해야 할 많은 수의 영유아와 학부모와의 상호작용 등 여러 

가지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육체적 노동 뿐 아니라 정서노

동이 심한 보육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직장 내에서 다소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더라도 동료들로부터 지지와 공감 및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친근하고 수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보육교사의 정서조절곤란을 완화시킬 수 있고, 직무스트레스

가 낮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보육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근래에 아동학대 등으로 보육교사의 자질 및 역할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에 정적인 영향과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동시에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그

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보육교사의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것 역시 이 연구의 학문적 의의

일 것이다. 그러나 차후 연구에서는 다면적인 시각을 가지고 

더 많은 변인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 보고,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해 더욱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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